
HALL SENSOR

전류를 검출하는 방법에는 무었이 있을까요?

기본적으로는 실제의 전류를 다른 무었으로(우리가 알수있는)….제어할수있고 변환가능한

전압의 형태로 측정한다는 겄입니다.(회로의 측면에서)

1)SHUNT(션트)

고유의 저항을 가지고 있어서, 흐르는 전류에 비례하는 자체의 전압DROP을 직접 출력하는

형태이며 최대전류를 흘려도 고유저항이 변하지 않을 정도의 재질과 용량이 되어야 합니다.

대부분 황동양단에 니크롬을 연결하여 사용하며 대전류시 부피가 커지고 가격이 비쌉니다.

결정적인 단점은…..회로적으로 분리가 안된다는 것입니다.

2) C/T (CURRENT TRANSFOMER)

자기유도현상을 이용해 만듭니다. 쉽게 말해 트랜스과 같은 원리입니다.

후크자체가 철심역활을 하고 후크안에 들어간 전선이 1차권선(한바퀴감은것)에 해당하죠

눈에 보이지 않지만 후크의 안쪽에는 매우 가는코일로 2차권선이 감겨져 있습니다.

그러면 1차권선에 흐르는 전류는 2차권선에 유도되어 같은 비율로 전류가 발생하게 되죠.

이것을 측정하는 것입니다. 단 자기유도현상은 반드시 교류에서만 가능하죠.

3)HALL SENSOR(홀센서)

또한가지 방법은 홀센서를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홀센서는 자기장의 세기에 따라

전압이 변하는 소자입니다. 전류가 흐르는 도체를 철심의 중간에 끼워넣고 전류의 직각방향

으로 발생하는 자기장,이것의 직각방향으로 발생하는 기전압-홀효과-를 이용하는 소자입니다.

이것은 직류,교류 모든 측정가능합니다.

Vh=K.Ic.B

Vh:홀전압 K:적감도정수 Ic:제어전류 B:자속밀도



홀센서의원리

전류가 같은 방향이라도 전하를 운반하는 입자의 전하 부호에 따라 발생하는 전기장의 방향이

달라진다. 그리고 입자의 농도에 따라서도 전기장의 세기가 달라진다. 이를 이용해서 고체

속에서 전류를 운반하는 자유전자의 농도나 움직이기 쉬운 정도를 측정하고, 반도체에서는

자유전자와 함께 자유양공(自由陽孔)에 대한 식별 및 측정을 할 수 있다..는 원리죠

자기장 내에서 전하가 움직이면 로렌쯔의 법칙을 따르는 힘(Lorentz Force)이 전하에 작용하여

전하가 이동방향에 수직으로 힘을 받습니다.

이 원리에 의해 전류가 흐르는 도체에 자기장이 가해지면 도체 내부를 흐르는 전하가 진행

방향에 수직으로 힘을 받아 도체의 한 쪽으로 치우쳐 흐르게 됩니다.

이렇게 전하가 한 쪽으로 치우침으로 인해 전하가 몰려있는 곳과 그렇지 않은 곳 사이에

전위차가 발생하는 현상을 Hall Effect라고 합니다.

아래 그림처럼 도체, 전류, 자기장이 있을 때, 전자는 도체의 아래 쪽으로 힘을 받아

위쪽-아래쪽에 전압이 형성됩니다.

이 홀전압을 이용하여 자기장의 세기 또는 방향을 측정하거나, 반도체의 주캐리어의 종류를

판별하는 데에 홀효과가 이용됩니다. 전류센서에도 홀효과를 이용한 홀센서가 쓰입니다.

간단히 설명하자면 위에 설명드린 내용 이상으로 더 할 말이 없을 정도로 아주 간단하고,

깊이 파고들자면 양자물리를 동원해야 할 정도로 많이 복잡합니다.







홀센서 사용시 주의할 점
1)본 센서는 하이브리드 IC(NJM4560)를 내장하였기 때문에 입력 전원 ±15V에 극성이 바뀌면
IC가 파괴될 수 있으니 극성에 유의하기 바랍니다.

2)정격전류에 2배이상 전류를 흘리면 철심코아가 포화되고 입력 전류에 대한 출력 전압의
직선성이 상실됩니다.

3)정전기,과전압은 홀소자의 불평등 전압이 증가되기 때문에 그로 인해 offset 전압의 변화에
주의하십시요.

4)고주파 전류사용시는 철심코아의 손실 때문에 코아 온도가 상승하는 원인이 일어납니다.
(60㎐용 홀센서를 인버터에 사용시 불이 날 수 있습니다.^^)

5)잡음을 방지하기 위하여 입력과 출력에 트위스트 또는 실더선을 사용하면 좋습니다.

6)센서를 강한 자계에 취부할 경우 파형이 왜곡이 나타납니다.그러므로 설치, 위치 방향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홀센서 교체시 자장이 강한곳은 절대 금물 입니다.맛이 갑니다.

7)피검출 전류의 도체 관통부에 일직선으로 고정시킵니다.그렇지 않으면 센서에
파형의 왜곡이 생길 수 있으니 주의바랍니다.

자기센서의 동향

1)세계 최초의 자기센서 (나침반 - magnetic compass)
2) 자기센서(Magnetic sensor)에 응용되는 원리들
3)자기장 탐지센서의 분해능 비교
4)홀센서를 이용한 가우스메타 (Gauss meter) 디자인

세계최초의 자기센서 (나침반 - magnetic compass)

자석을 이용한 기구로서 역사적으로 최초 기록은 나침반으로 알려저 있다.

위 나침반은 기원전 3 세기경 중국 전쟁시의 문헌에 기록되어 있고, 자침은

천연 자철광(loadstone)을 응용하여 제조한 것으로 알려진다.

더욱 놀라운 것은 원판의 지판은 옛 랑낭국 (지금의 한국땅)의 땅속 에서

발굴하여 현재 옷칠을 하여 복원하였다고 한다.



자기센서(Magnetic sensor)에 응용되는 원리들

Year Effect

1842 Joule effect

1846 E effect

1847
Matteucci

effect

1856
Thomson

effect

1858
Wiedemann

effect

1865 Villari effect

1879 Hall effect

1903 Skin effect

1931
Sixtus Tonks

effect

1962
Josephson

effect

Technical Use

In combination with

piezoelectric elements for

magnetometers and

potentiometers

Acoustic delay line

components for magnetic

field measurement

Explanation

Change in shape of a

ferromagnetic body with

magnetization

Change in Young's

modulus with

magnetization

Torsion of a ferromagnetic

rod in a longitudinal field

changes magnetization

Magnetoelastic sensors

Magnetoresistive sensorsChange in resistance with

magnetic field

Torque and force

measurement

A torsion is produced in a

current carrying

ferromagnetic rod when

subjected to a longitudinal

field

Magnetoelastic sensorsEffect on magnetization

by tensile or compressive

stress

Magnetogalvanic sensorsA current carrying crystal

produces a transverse

voltage when subjected to

a magnetic field vertical to

its surface

Displacement of current

from the interior of

material to surface layer

due to eddy currents

Pulse magnetization by

large Barkhausen jumps

Tunnel effect between two

superconducting materials

with an extremely thin

separating layer; quantum

effect

Distance and proximity

sensors

Wiegand and pulse-wire

sensors

SQUID magnetometers



자기장 탐지센서의 분해능 비교

* James E. Lenz, A Review of Magnetic Sensors 1990 IEEE에서 인용함을 알립니다.

홀 센서를 이용한 가우스메타 (Gaussmeter using the Hall sensor)

자기장을 검출하는 방법에 따라 검출 센서의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으나 아마도 가장 널리 알려진

센서는 홀 센서일 것이다. 홀 센서의 동작은 반도체(홀 소자)의 전극에 전류를 흐르게 한 후 수직

방향으로 자기장을 인가하면 전류의 방향과 자기장 방향에 수직하게 전위차(electric potential)가

발생한다. 이를 홀 전압()이라 하고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

(Constant current source와 비선형 보상회로는 제외된 기본 회로임을 알립니다.)

1. Search coil *** *** *** *** *** *** *** ***

2. Flux gate ** *** *** *** *** ***

3. Optically Pumped *** *** *** ***

4. Nuclear ** *** *** ***

5. SQUID *** *** ***

6. Hall Effect *** *** ***

7. Magnetoresistive ** *** *** *** ***

8.Magnetodiode ** *** ***

9. Magnetotransister *** *** ***

10. Fiber optic * *** *** *** *** *

11. Magneto Optical *** *** *** ***

탐지가능한 field (gauss)
자기장탐지기술



[새로쓰이는 IC]
1)TC4066BP (도시바)
일반적으로 쓰이는 4채널 아나로그 스위치 이다.
아래 그림에서 보듯이 제어신호 'H'에 ON되며 'L'에 OFF한다.
IN/OUT의 방향은 무관하며, 주의 할 것은 전원전압의 범위(0V~15V)에서 동작하므로 (-)전압이
인가되지 않도록 주위한다.
다른IC가 다 그렇듯이…입력써지나 노이즈에 약하므로 입출력 신호에 직접 연결하는 회로구성
은 가급적 삼가해야한다.(일반 릴레이처럼 쓰면 터져요^^)



아래의 회로는 무부하 모타전압을 조정하는 부분인데….4066이 인칭이나 용접시 때만 ON하고
무부하 때는 R147과 VR5 를 통하도록 스위치로서의 기능을 갖는 회로이다.
(성동회로에서는 3번 기판의 R13 과 같은 개념으로 이해하면 될듯 합니다.)

2) ULN2803A (TI ) or TD62084AP (TOSHIBA)
이 IC 는 드라이버로 사용하며 대용량 트랜지스터 ARRAY 이고 O.C(OPEN COLLECTOR)로
구성 되어있다. 현재회로에서는 주로 릴레이 구동용으로 쓰이고 있으며 0.5A 50V 용량의
Tr 8개가 내장되어 있다.
일반적으로는 7개 짜리 ULN2004나 TD62004가 많이 쓰이고 있다.
내부 블럭도는 아래와 같고….베이스저항의 용량을 감안하여 다른회로와 접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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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회로는 1C7-5 에 인가되는 SCR ON 신호 (용접ON,무부하ON,가우징ON) or IC7-6 에
인가되는 토치나 인칭신호에 동작하는 RY1 (송급장치볼륨에 +15V 공급)과 RY5 (마그네트구동)
를 구동하는 ULN2803A 의 실제적용 사례이다.
(이때 두 신호의 시간차는 50㎲ 내외이며 가스PRE FLOW 시간임과 동시에 출력전압이 나오기
전에 마그네트가 먼저 ON이 되기 시작하는 시간이고-실제M/C가 실제 CONTACT 되는시간은 더
길다-가우징이나 무부하시 리모트볼륨의 가변을 차단하는 시퀜스 입니다……또한 R70과 C18은
RY5의 OFF시간을 지연시켜 마그네트의 OFF DELAY-약3~4Sec-를 구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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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TA75902 (TOSHIBA)
범용의 OP-AMP 이며 LM2903과 핀배치가 같고 구동전력이 더 높다.

아래의 회로는 동기검출에 적용된 TA75902F 의 회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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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TA75458(도시바) or HA17458(히다찌)
일반적으로 쓰이는 범용의 OP AMP 이며 DUAL PAKAGE로 구성되었다.
상세한 설명은 생략 하기로 한다.(범용이니까 굳이...) 그러나 IC의 선정은 각회로의 특성에 부합
되어야 하므로 신중하게 선정하고 충분한 현장검증을 거친것으로 한다.
(실제로 TL082 - TI 社- 는 현재의 회로조건에 부합되지 않는다.)



5) NE555(TI,ST,AD) or HA17555(HITACHI)
이 IC 는 범용의 TIMER로 널리 사용되고 있고 그 응용방법이 다양하다. 성동회로에서 상바란스
회로에 사용되고 있으나 신규장비는 FAN CONTROLL TIMER로 사용하였다.
회로에서 TIMER를 구현하는 방법은 많지만 NE555가 가격도 저렴하고 주변회로의 구성도
비교적 간편하여 수십㎲~수백sec 가지 무리없이 구현할수 있다.



[단안정 발진회로]

[비안정 발진회로]

[PWM 발생회로]



아래의 회로는 NE555를 단안정발진회로 로 구성하여 FAN의 TIME 제어를 구현한 회로이다.

회로구현의 기본조건은 아래의 항 에 근거하여 구성하였다.

1)전원 투입시 팬이 동작하지 말것.

2)토치 ON 동안은 팬이 계속 동작 할 것.

3)토치 OFF후 3~4분 정도 이후에 꺼질것.

4)무부하 시험ON시 팬이 기동하고 OFF시 일정시간 이후에 팬이 OFF 될 것.

5)전원스위치 OFF시 RESET 될 것.

6)내부의 온도스위치가 동작하는 동안 팬이 계속 동작 할 것.

7)어떤 경우에도 용접중에는(가우징 포함) 팬이 계속 동작 할 것.

…우선 데이터시트에서 제공하는 기본회로를 구성하고 위 사항에 맞게 수정보완 하였다.

전원ON시 입력은 RA9에 의하여 +15V에 PULL UP 되어있다.

통상적으로 CMOS계열은 1/2*Vdd 가 Treshold voltage(참조1)이고 여기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전원투입시 초기에 IC24의 전압은 +15V 이고 NE555는 동작하지 않는다. 이때 IC 의 RESET

단자(IC24-4)에 딜레이를 주어 초기 오동작을 방지하여야 한다.

IC13의 입력신호 [12=기동(토치),13=용접중(WCR) ]를 추종하여 동작하며, CN13-3(온도센서)

이나 CN9-1(무부하) 에 의하여 최우선 동작한다. 이때 R72는 양단의 논리에 충족하며 주변IC에

영향을 주지 않아야 한다.(각각의 논리레벨은 추후에…..)

출력의 Tr (Q3) 은 PC4를 충분히 구동하고 베이스저항은 자체내량의 한도에서 값을 산정하고

PC4 (TLP525) 는 안정된 IF 영역내에서 동작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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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모타브레이크용 FET(P채널)
기존의 릴레이 방식은 기계적 접접을 사용하여 내구성이나 신뢰도가 떨어지므로

신규장비에서는 FET를 사용하여 모타브레이크를 구현하였다.
출력측의 이상과부하시 브레이크저항의 소손(5W 0.4Ω *2개)이 있을수 있으나 FET는 손상되지
않을 정도의 여유용량을 가지고 설계 하였다.



본 장비에서 구성한 브레이크 회로는 아래와 같다.복잡하지 않은 회로이므로(FET에대해 이해
하고 있다면..) 상세한 설명은 모타구동회로에서 하고자 한다.
(주의할 점은 평상시….릴레이 B 접점처럼 FET가 ON되어 있으므로 강제로 모타구동신호를
인가 할 경우에는 휴즈가 나가거나 저항이 소손 되다는 점 유의하시길)

(-)모타전압
모타구동신호

게이트(-)전압 (GND)기준전위

모타정지신호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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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TC4027FB (TOSHIBA)
이 IC는 DUAL J-K MASTER SLAVE FLIP FLOP 이고 동작특성은 아래의 진리표와 같다.
현 회로는 토치신호를 2개의 F/F에 CLOCK 단자의 ENABLE (LOW신호) 로 이용하고 있다
클럭신호(토치신호)의 Rising Edge 에서 R=0일때(크레이타 유 이고 WCR=ON) J-K F/F으로
동작하고 Q를 출력한다. 후단의 F/F은 CN6-1의 신호(크레이타 자기유지)를 사용하지 않고 있다.
이 회로는 SMD화 하여 MAIN BOARD에 내장 하였다.

토치신호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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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eshold(드레숄드) 전압이란?

스레쉬홀전압(Treshold voltage)의 의미는 high 와 low 를 판단하는 전압이라 생각하면 됩니다.

실제 회로를 구성할때 상당히 주의해야 할 사항중 하나입니다.

일반적인 logic 회로에서는 스레쉬홀전압은 별 관계없습니다. 왜냐 하면 0아니면 5V(물론 5V전원을

사용했다고 가정하고)로 주고 받기 때문이죠. 하지만 아날로그 입력이라든지 좀 애매한 전압이 들어왔을

경우-예를 들어 한쪽은 3.3V전원을 사용하고 다른 한쪽은 5V전원을 사용하여 서로 인터페이스할때의

경우에는 각 IC의 스레쉬홀전압을 검토해 봐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TTL 계통은 1V 전후로 HIGH와 LOW가 구분됩니다. 즉 1V이하면 LOW로 인식하고

1V이상이면 HIGH로 인식하죠. HIGH로 인식하는 전압이 비교적 낮죠.

반면에 CMOS 계통은 1/2VDD 전후로 구분되죠. 5V전원일때 2.5V 이하면 LOW 그이상이면

HIGH로 인식합니다. 따라서 2V 정도되는 전압을 입력에 넣어면 TTL은 HIGH로 인식하는데 CMOS는

LOW로 인식하게 되죠.

이전에는 TTL계통(74LSxx 시리즈)을 많이 사용했는데…..

최근에는 이 IC와 핀호환이 되는 high speed CMOS 계통인 74HCxx 시리즈를 많이 사용합니다. 그런데

이전에 TTL은 아무 이상없이 동작되는 것이 CMOS로 바꾼다음 동작을 하지 않는 경우가 가끔 있는데

이때 대부분 스레쉬홀전압문제때문이죠.

그래서 CMOS중에서도 입력전압조건은 TTL과 비슷하게 만든 종류가 있는데 HCT 종류입니다.

74HCTxx 가 그 대표적인 시리즈입니다.

이렇듯 전체회로가 ALL LOGIC이라면 별 관계없지만 전압을 혼용하여 사용하는 경우라든지 아날로그

입력을 받는 곳이라든지 하는 회로에서는 반드시 사전에 스레쉬홀전압을 따져봐야 합니다.



2-1. 콘덴서
"콘덴서는 직류는 차단하고, 교류는 통과시킨다."
이 말은 그냥 외우고 말아야 할 문장이 아니다. 이제부터 전자회로라는 것이, 전자소자라는 것이
어떻게 동작하는 지를 감을 잡아야 한다.

당신은 아마 많은 수학식을 풀어보고 레포트 제출하고 했겠지만, 이젠 그런 식으로 접근하지 말자.
가능하면 기초단계에서는 머릿속으로 상상해서 직관적으로(그러니깐 손으로든 머릿속으로든
그림을 그려가면서) 이해하는 방식으로 접근하자.

어느 정도를 넘어가면 추상적으로(수학식으로) 표현해야 하는 일이 생기지만, 실무자들은 그런데
너무 신경쓰지 말자. 아무리 긴 수학식을 풀었어도, 실무자는 첨부터 다시 배워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깐, 전자가 흘러가는 길이 있고, 그러한 길을 회로라고 부른다. 그 길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을 수 있는가? 좀더 쉽게 전자를 공에다 비유를 해보자. 그리고 길을 비스듬하게 놓아보자.
그러면 공이 길을 따라 굴러내려가겠지? 전자는 그렇게 흐르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전자가 흐르려면 먼저 전기장이 필요하다. 전기장을 걸어주어야 전자가 흘러간다.
"전기장을 걸어준다는 것"은 평평하던 길을 기울이는 것으로 생각해볼수 있다. 뭔가 갈수 있도록
조건이 되야 공이 굴러갈 것 아닌가? "전기장이 있어야 전자가 흐를 수 있다"
이 말은 마음에 꼭 넣어두자.

전기장과 전자를 구분할 수 있도록 참고로 한가지 이야기를 하자면, 사람들은 흔히 전류가 빛의
속도로 흐른다고 생각하는데, 그 말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 앞서 말했던 비유를 다시 쓰자면,
전자가 흘러갈 수 있도록 길을 기울이는 것은 빛의 속도를 따르지만, 그 위로 공이 흘러가는
속도는 빛의 속도가 아니다.
즉, 전기장은 빛의 속도로 전파되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흔히 보는 각종 전자회로에서 전자가
빛 의 속도로 흘러가는 것은 아니라는 말이다. 실제로 전자가 전선속을 흘러가는 속도는 빛의
속도보다 무지 느리다. 다만, 이쪽 끝의 전자가 저쪽 끝까지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그저 옆으로
한칸씩 옮겨 가는것이기 때문에, 전기장이 걸리자마자 전체 도선에 전류가 동시에 흐르는 것이다.
내가 왜 맨 처음 콘덴서에서 이야기를 시작하느냐...콘덴서를 이해하는 것이 전기장을 머릿속에
그리기에 좋기 때문이다.

자, 그럼 다시 콘덴서로 돌아와보자.
주변의 회로는 생각하지 말고 콘덴서만 떼어내서 머릿속에 그려보자. 콘덴서의 한쪽에 건전지
(+)를 연결하고 반대쪽에 (-)를 연결한다. 그럼, 콘덴서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
다 알다시피, 콘덴서는 양쪽에 도체의 전극이 있고, 그 사이에 전자가 직접 흘러갈 수 없는 물질로
채워져 있다. 양쪽 전극에 건전지를 연결하는 순간 (-)전극에서는 전자가 흘러나오고 (+)전극
에서는 전자를 끌어당긴다. 그래서 (-) 와 연결된 콘덴서의 전극에는 전자가 많아지고 (+)극
쪽에서는 전자가 모자라게 되면서, 콘덴서의 양 전극 사이에 전기장이 형성된다. 건전지가
1.5 V 짜리라면, 일단 콘덴서 양쪽에 1.5V 전압이 걸리게 된다.
그냥 눈으로만 읽어내려가지 말고, 아무 종이에다가 콘덴서 기호 하나 그려놓고 생같이 생각
해보도록 하자. 자, 그러면...그 다음에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
먼저 한번 생각해보라.

그 다음에는 아무일도 벌어지지 않는다. 콘덴서의 전극 사이에는 전자가 직접 흘러갈 수 없기

앞에서 말한 대로 하자면, "직류는 차단된다".

때문이다. 이제 우리는 의문이 생긴다. 그러면, 전자가 흘러가지도 않는데, 교류는 어떻게

"흘러가느냐?" 물론, 당연한 질문이다. 여기에 바로 전기장의 비밀이 담겨있는 것이다.

교류라는 것은 전자의 방향이 바뀌면서 흘러가는 것이다. 이번에는 콘덴서에 교류전압을 걸어보자.

먼저 -> 이 방향으로 전자가 흐른다. 전자가 흘러가는 방향에 연결된 콘덴서 전극쪽에는 전자가

많아진다. 여기를 일단 (-)극이라고 부르자. 전자가 많아지면 전기장이 콘덴서에 형성된다.



반대쪽 전극의 전자들은 전기장때문에 반대쪽으로 밀려나면서 전자가 모자라게 된다. 즉, (+)극이

되는 것이다. 그럼 교류를 걸어준 쪽의 반대편에는 전자가 흘러가게 된다.그다음으로 <- 방향으로

전자가 흐르게 되면, 이번에는 전기장이 반대로 형성되면서 전자를 끌어당기게 된다.

이러한 일을 반복하면서 비록 콘덴서로 전자가 직접 흘러가는것은 아니지만 전자를 밀고 당기는

전기장에 의해서 건너편 도선에 전자의 흐름이(물론 왔다 갔다하는 교류가) 생기는 것이다.

지금까지 콘덴서가 어째서 "직류는 차단"하고 "교류는 통과"시키게 되는지를 알아보았다. 그리고,

전자회로라는 것이 그냥 전류가 흐르는 것도, 그냥 전자가 흐르는 것도 아니고 전기장의 변화에

따라 전자가 흘러가는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었다.

여기서, 반드시 짚고 넘어갈 것은, 실무자인 여러분은 이런식으로 작은 소자 하나하나가 어떻게

움직이는 지를 이해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직관적인 "감"을 잡아야 한다.

물론, 나중에는 "어떻게 움직이는지(정성적인 작동원리)" 만이 아니라 "얼마만큼 움직이는지

(정량적인 값) 를 수학적으로 계산해야 할 때가 오겠지만, 그 때는 이미 중급기술자가 되어 있어서

스스로 해결의 방향을 찾고 있을 것이다.

미분회로와적분회로
두가지 역할을 정리해보자면,
하나는 직류를 차단하고 교류신호를 통과시키므로써, 콘덴서를 중심으로 양쪽의 회로를 분리시킴
(물론, 직류상태에서)과 동시에 교류신호(펄스신호 같은것)만 넘겨주는 역할이다. 신호를 다루는
회로의 해석에서 아주 중요하지만, 학교에서는 보통 빼먹거나 가볍게만 다루기 때문에.
또하나는 한쪽을 접지와 연결해두고서 입력 신호의 전압이 높으면 일단 빨아들여서 충전햇다가
(이때, 콘덴서 양단간 전압이 높아짐) 입력측 전압이 낮아지면 다시 흘러나가게 하는 충전기로서의
역할이다.이 역할은 전원회로에서 안정된 전원을 공급할 수 있도록, 그러니깐 전원이 아주짧은
순간에 약해질 때 콘덴서에 충전된 전기를 내보낼 수 잇도록 하는 데서 많이 볼 수 있다.

콘덴서가 어느 한 쪽이 접지에 물려 있다면(이때는 주로 콘덴서를 세로로 세워놓은 모습을
그리게 된다.)충전기로서의 역할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고, 콘덴서가 신호선 사이에 걸려 있다면
(이때는 주로 콘덴서를 가로로 걸어놓은 모습으로 그리게 된다.)양쪽회로를 분리한 상태에서
교류신호를 통과시키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요즘은 디지털 시대니깐...입력신호가 아래 그림과 같은 사각파인 경우를 살펴보자.입력신호의 폭
(시간폭)과 RC 값(시상수)의 크기에 따라 출력신호의 모양이 상당히 달라지게 된다. 아래 그림을
보면 RC 값에 따라서 출력신호의 모양이 어떻게 바뀌는지 알 수 있다. 급격한 상승과 하강부분은
즉시 통과하지만 그 뒤쪽에 늘어지는 꼬리부분의 기울기가 달라지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꼬리가 생기는 이유는 중요하므로……

콘덴서 왼쪽단(입력측)에 급격한 전압 상승이 있으면 콘덴서는 즉시 출력단의 전압을 상승시킨다.
입력측의 전압상승이란 전자를 빨아당기는 힘이 갑자기 증가한다는 것이다. 콘덴서의 한쪽 전극은
입력측에 전자를 순식간에 빼앗기고 강한 (+) 상태가 된다.

RC값이 펄스폭보다 매우큰 경우(출력파형들 중에서 맨아래 그림 참조)의 출력파형을 보면,
입력신호가 (+) 상태(high)가 지속되는 동안 증가형태를 보이다가,다시 0 V 상태가 되면 줄어드는
모습이 나타난다. 일정한 (+)전압 상태가 지속되는 동안 천천히 증가하는 모양은 마치 수학식의
적분결과를 보는 것과 같기 때문에, 이러한 회로를 적분회로라고 부른다.

적분회로는, 미분회로와는 반대로, 입력신호의 변화가 빠른 부분(교류성질이 큰 부분)에 대하여
콘덴서의 충전시간때문에 출력쪽에는 그 변화가 금방 드러나지 않는다. 하지만, 변화가 느린부분
(직류성질이 큰 부분)에 대해서는 콘덴서가 충전되고도 신호가 지속되기 때문에 출력신호에



그 모양이 그대로 나타나게 된다. 이러한 특성때문에 로우패스 필터 라고 한다. 로우패스 필터
(low-pass filter)란, 주파수가 낮은신호,즉 변화가 느린 신호를 통과시키고 그렇지 않은 높은
주파수의 신호를 차단하므로써, 낮은 주파수 신호만 걸러낸다는 뜻이다.

지금까지 꽤 많이 공부하긴 했지만, 여전히 아직 실무자인 당신이 실제 회로도를 보면서 이게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파악하기엔 너무 벅차다. 그래도, 저항과 콘덴서, 기본적인 RC회로를 공부
한 이상 아주 일반적인 회로형태를 놓고서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는지 대략적인 이야기는 할 수
있게 되었다. 아직까지는 이것저것 외울 것보다는, 어떻게 그러한 동작을 하게 되는지 이해하는데
중점을 두길 바란다.
설사 아직까지 '잘 모르겠다' 하더라도 너무 걱정 하지는 말도록. 전자회로에서 저항과 콘덴서는
빠짐없이 등장을 하기 때문에 계속되는 공부를 통해서 수차 반복되는 동안에 저절로 익숙해질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스스로 생각해보지 않는 다면 익숙해질 수는 있어도 결국 이해할
수는 없는법.^^


